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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12) 산지형 도시숲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

- 충주시 만리산을 대상으로 -

송소연 ․ 이경우 ․ 장연식 ․ 조한재 ․ 홍지원 ․ 정주현1) ․ 김정호2) ․ 윤용한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1. 서론

산림은 도로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피난처

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숲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유소연 등, 2017). 선행연구로 기상과 대기오염의 관한 

연구 및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연구(박옥윤, 2004; 허희염, 2018) 등이 진행되었으나, 미세먼지 피난

처의 역할인 산림내부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와 도시숲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차이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지형 도시숲을 물리적 특성에 따라 나누어 미세먼지 농도 변화와 

차이를 연구하였다.

2. 연구방법

대상지는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만리산 일대로, 유동인구가 많은 07시, 12시, 18시에 1시간동안 5반복 

측정하였다. 조사항목은 미세먼지 입경에 따라 PM2.5, PM5.0으로 나누어 조사한 후, 측정지점마다 기상요소

(기온, 상대습도, 풍속)를 측정하여 충주시 실측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측정지점은 대조군인 안림사거리와 

주거지, 도시숲으로 나누었고, 도시숲은 물리적 특성인 지형구조(능선, 계곡, 사면)에 따라 3지점과 각각의 

사면(남동향, 남서향, 북향)을 고도별(산록부, 산복부, 산정부)로 나누어 9지점으로 구분하여 총 12지점의 

식생현황(우점종, 밀도, 수고, 흉고직경, 울폐도)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충주시 안림동에 위치한 만리산의 식생현황은 소나무-참나무 혼효림으로 식생밀도는 약 4.2±2.8주/10 m2, 
수고는 약 14.0±2.0 m, 흉고직경은 약 25.7±21.2 cm, 울폐도는 약 76.0±13.2%로 조사되었다. 일평균 전체 

미세먼지의 경우 PM2.5와 PM5.0 모두 안림사거리 > 주거지 > 도시숲 순으로 대조군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지형구조에 따른 산림의 미세먼지의 경우 두 입경 모두 사면 > 계곡 > 능선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면

에 따른 미세먼지의 경우 PM2.5 남동향 > 북향 > 남서향, PM5.0 북향 > 남동향 > 남서향 순으로 남서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도별 미세먼지의 경우 입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면이 산록부 > 산복부 > 산정부 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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